
다큐멘터리 기획안 

 

■ 제     목   : 나는 가이드러너입니다 

■ 방송 희망일 : 2018년 6월~12월 

■ 촬영 장비   : UHD카메라, 오스모,고프로,드론 / 형식 : 다큐멘터리 

■ 제 작 진    : 연출 박채정, 작가 박시온 / 제작사 : 아이테르 

 

 

“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주인공이 되게 앞장서서 달리는 사람이에요 

저는. 그런데 그게 싫지 않아요. 스키 위에서 우린 같은 꿈을 꾸니까요” 

 - 가이드러너 이경희(여, 22세) 
 

▶ 토픽성 소재  

□ 시각장애 스키선수와 2인1조가 되어 달리는 가이드러너는 다큐멘터리에서      

깊이 다룬 적 없는 소재 

□ 알파인스키의 역동성과 청춘의 열정을 생동감 넘치는 UHD 영상으로 진정성  

   있게 전달 

 

▶ 기획의도 

시속 100킬로미터가 넘는 속도로 질주하는 스키 위에서 계속 뒤돌아보며 “업”, 

“다운”을 외치는 스물두 살 대학생 경희. 그 뒤에는 경희의 신호에 따라 

점프하고, 회전을 하는 16세 시각장애 소녀 사라가 보인다. 이들은 2인1조로 

스키를 타는 장애인 알파인스키 팀 국가대표다. 가이드러너 3년 차인 경희와 

북경 패럴림픽 메달 기대주인 사라의 꿈은 같다. 태극마크를 달고 국제대회 

메달을 목에 거는 것이다.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독한 언니를 자처하고, 궂은일도 

마다하지 않는 가이드러너 경희의 꿈과 도전을 통해, 흔들리는 우리시대 

청춘들에게 힘찬 응원을 보내고자 한다.  

 

▶ 주요내용 

친구들과 있을 때는 놀기 좋아하는 평범한 대학생,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을 땐 

부모님의 부담을 덜어주고 싶은 착한 딸, 눈 덮인 슬로프 위에선 냉철한 

승부사가 되는, 그녀의 또 다른 직업은 ‘가이드러너’!   

 



초등학교 2학년 때 스키를 처음 배운 뒤로 10년 간 태극마크를 달기 위해 

달렸다. 그러다 알게 됐다. 아무리 열심히 해도 주인공이 될 수 없는 실력이라는 

것을. 하지만 막상 스키를 그만 두자 죽고 싶을 만큼 힘든 시간이 시작됐다. 

어떻게든 스키를 타고 싶었다. 이때 희망을 준 건 동네 언니 고운소리였다. 

세계대회 메달리스트인 양재림(시각장애인 알파인스키선수)의 가이드러너인 

소리는 경희에게 가이드러너를 권했다. 경희는 가이드러너라는 새로운 직업을 

통해 다시 스키를 탈 수 있었지만, 곧 새로운 시련에 빠진다. 막 사춘기에 

접어든 사라와 호흡을 맞추기가 쉽지 않았다. 사라 또래인 친동생이 발달장애가 

있어서 누구보다 장애를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자신했는데 그게 아니었다. 

광과민증에 시야가 일반인의 1/10에 불과한 사라가 가파른 슬로프에서 느끼는 

두려움을 이해하지 못했고 무조건 열심히 하면 되는 줄로만 알았다. 경기 때 

선수와 가이드의 간격이 멀어지면 실격이라는 것만 생각했다.  

 

가이드러너는 시각장애인 선수에게 신호를 주면서 자신도 스키를 타야하기 

때문에 부상의 위험에 늘 노출되어 있고, 훈련기간에만 급료가 지급되기 때문에 

생활고에 시달린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알파인스키 유망주 팀의 최장수 

가이드러너 경희가 스키를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? 

경희와 사라는 ‘함께여서 두려울 것 없는’ 사이로 의기투합 할 수 있을까? 

 

▶ 주요출연자  

이경희(22세, 여, 비장애인, 북경패럴림픽을 목표로 뛰는 가이드러너),  

최사라(16세, 여, 시각장애인, 알파인스키 국가대표 유망주 팀) 

 

▶ 진행상황   1차 편집 완료   

 

 

                         - 끝 - 


